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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rive considerations for the enactment of nursing law by analyzing the trends and social perceptions of 

nursing law mentioned in major daily newspapers, cafes, and blogs. Methods: Main texts and comments that included nursing law as a key-

word were collected from major daily news and online postings from January 2021 to August 2022. The data collected through web crawl-

ing were analyzed using a TousFlux program used for big data analysis. Results: During the period of study, the awareness level around 

nursing law enactment increased. In particular, public concern over nursing law enactment intensified due to the two political parties' poli-

cy pledges related to nursing law in January 2022 and the failure to introduce the nursing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in May 2022. Except in December 2021, public perception of nursing law enactment was generally favorable, with public opinion tilting 

more in favor of than against enactment. Conclusion: Public opinion should be considered when drafting and implementing the nursing law 

to make it easier for the people to understand what the law constitut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and continuously 

promote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care and nursing in the nursing law system of developed nations. Lastly, nursing law enactment 

can enhance nurses' retention intention and provide a sense of efficacy to med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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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근대 간호행정에 있어 간호법의 효시(嚆矢)는 1914년

에 제정된 ‘간호부규칙’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간호부규칙은 간

호사의 면허 자격과 업무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비록 일

제 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호행정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1]. 그러나 1944년 ‘조선의료령’이 제정되

면서 태평양전쟁 말기의 조선총독부가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부 

등을 포함한 ‘의료관계자’를 통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단독법

으로서 간호부규칙의 의미는 퇴색하게 되었다.

한편 해방 이후 제정된 국민의료법(1951)은 한국전쟁 중이라

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간호사에게 ‘의사보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이는 국민의료법이 1962년(개정)의료법으로 바뀐 이

후에도 지속되었다. 1973년과 2007년에는 의료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단독법으로서의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아 간호사의 역

https://orcid.org/0000-0002-4028-5966
https://orcid.org/0000-0002-3399-3278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4040/jkan.23030&domain=pdf&date_stamp=2023-08-31


440

https://jkan.or.kr

이승희 · 주민호

https://doi.org/10.4040/jkan.23030

할 및 권한·의무가 법적으로 불충분하게 규정되었다. 이와 관련

하여 1973년 대한간호협회 법제위원장이었던 이영복 교수(이화

여대 간호대학장)는 개정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며[2],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구분 등과 관련한 의

료법과 시행령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또한, 간호사의 법적 권한과 

의무에 관한 혼란이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의 위험과 함께 의료

인의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처럼 

현행 의료법은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제정 당시의 골격을 유지하

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3].

한편,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사회적 여론은 coronavirus dis-

ease-19 (COVID-19) 팬데믹 이후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이 형성되면서 일반 대중의 차원에서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4]. 한국에서의 간호법 제정시도는 21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는데, 2005년부터 진행된 첫 번째 제정시도는 2007년

의 의료법 전면 개정으로 귀결되었다. 이후 2019년, 그리고 2021

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간호법 제정이 시도되었고 이 

가운데 앞의 두 차례(2005~2007, 2019)는 정부 및 관련 단체들

의 반대로 인해 제정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앞선 두 차례의 간호

법 제정시도가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서비스를 향유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간호법의 의미와 그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

한 사회적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가운데 선행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5]. 이 연구에서는 간호법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될 간호사 및 간호학생의 의견을 확인하

고, 이를 통해 이해 당사자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을 때 간호법 제

정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로 진행하였다. 

주목할 점은 간호학생조차도 ‘제정될 간호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5점 만점 중 2.44점의 낮은 점수를 나타

낸 동시에 ‘더 알기를 원한다’는 문항에 대해 4.28이라는 높은 점

수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즉 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간

호학생 역시 간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관련된 정보를 요구

한 것이다. 이처럼 간호학생조차 간호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은 일반 대중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COVID-19 팬데믹 이후 간호사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간호법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을 확

인하는 것은 향후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여론의 방향을 알 수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또한 이들이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에서 일정한 객관성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의료법과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여겨져 왔던 일반 대중의 사회적 인식과 그 

추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2. �현행 의료법 하에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법 제정 

진행 과정

현행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

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이 중에서 간호사는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

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

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및 그 밖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목부터 ㉰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라는 4가

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6]. 기존의 많은 선행연

구에서 제기되었듯이, 이와 같은 간호사의 포괄적인 업무 범위는 

역설적으로 간호사의 역할 범위와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

지 않고, 그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과 비구체성은 간호사의 역할이 의료기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재택 중심의 질병 예방 및 관리, 
방역시스템 마련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7]. 간호의 범위 및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문

화되고 숙련된 간호 인력양성 및 배치, 교육 등을 법적으로 규정

한 독립된 간호법 체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3], 점차 복잡해지

는 간호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간호사의 업무를 두고 

법규 위반 여부를 둘러싼 끊임없는 법적·사회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8]. 이와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은 총 131개 조

문 중 83개(약 63.4%)가 의료기관 개설,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

고 등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율할 

뿐, 의료인력의 양성 및 적정배치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관한 조

항이 없기 때문에 간호 전문영역을 다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9].

대한간호협회 역시 지난 1973년의 의료법 개정 이후 이러한 의

료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직종별 특수성과 독자성이 반영된 법

안의 규정을 논의하였다. 특히 여러 법규에 산재하여 명기하고 

있는 간호업무를 통합 규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제기된 간호법 제정의 목적은 주로 간호인력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간호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장

의 혼란과 갈등 상황을 줄이고 의료현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직역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간호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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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안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

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되었다. 이와 함

께 제1조에서 ‘지역사회 간호’를 명기함으로써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밖으로 넓힌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10].

한편 지난 2021년 3월 여야에 의해 발의된 간호법(안)은 2022

년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

법위원회에 계류되었다가 국회 본회의로 회부되었다. 이와 관련

하여 보건의료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반대 및 로비가 진행되고 있

다. 특기할 만한 것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공방에 있어 일반 국

민의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COVID-19 팬데믹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서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재평가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보다 복잡해지는 의료환경에

서 간호사의 능동적인 간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

었다[11]. 즉 종래의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논란이 직역단체들의 

이해관계에 국한된 그들만의 공방으로 나타났다면, 이번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직접 수혜자인 국민이 의료소

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목소리를 제시하면서 효율적인 의

료 시스템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서서히 형

성되고 있다.

간호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해서는 2021년 12월과 

2022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20세 이상 일반인 1,500명과 보건

의료인 301명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소비자와 보건의료

인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시점은 지난 2021년 3월의 간호법

(안) 발의 이후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주요한 

선거공약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이목을 끌었다.

이를 통해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간호법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을 통해 국

민들이 보여준 간호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간호법 제정

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이는 법안 상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각 

직역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기사의 양적 측면을 파악하고, 
이후 언론 기사 및 카페와 블로그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 나타난 

간호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려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

구에서는 각 직역 단체들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점을 극복하

고, 간호법 제정의 의미 및 주요 지점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

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회 및 직역 단체에 향후 간호법 

제정 논의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일간지 뉴스, 블로그 및 카페에서 언급

되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글의 동향과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간호법 제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미디어에서 나타난 간호법 

제정 관련 내용의 시계열 추이 분석을 통해 노출되는 정보의 양

을 확인한다.

2)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미디어에서 나타난 간호법 

제정 관련 내용의 화제어와 연관어 분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의 편향성을 확인한다.

3)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미디어에서 나타난 간호법 

제정 관련 내용의 감성 분석을 통해 긍정·부정적 인식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주요 

일간지 뉴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블로그와 카페에서 

‘간호법’이 키워드로 포함된 뉴스 기사 및 온라인 게시글의 본문

과 댓글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한 문헌연구(re-

view paper)이다.

2. 데이터 수집 방법 및 제외 기준

1) 데이터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

지 주요 일간지 뉴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블로그와 카

페에서 ‘간호법’이 키워드로 포함된 뉴스 기사 및 온라인 게시글

의 본문과 댓글 데이터를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통해 수집

하였다. 웹 크롤링은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 및 페이지

(HTML, 문서 등)를 자동적으로 탐색하는 행위로, 설정된 키워드

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류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2) 데이터 제외 기준

수집된 데이터는 ‘간호법’이 키워드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본문의 내용이 간호법과 관련이 없는 데이터일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쳤다(Table 1).

(1) 제목에서 제외: 제목이 같거나 중복된 기사인 경우

(2) 본문에서 제외: 본문에 간호법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으나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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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mount of Collected and Refined Data Buzz

Buzz data Total buzz
News Cafe Blog

Naver Naver Daum Naver Daum

Collected buzz Main text (13,502) 5,186 1,088 3,642 3,020 566

Comment (86,119) 28,887 3,418 47,038 6,610 166

Refined buzz Main text (9,309) 4,992 709 1,632 1,709 267

Comment (31,813) 20,126 1,881 6,569 3,119 118

3. 데이터 분석 방법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투플럭스(TousFlux; 

Golden Planet Inc., Seoul, Kore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

었다.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투플럭스는 형태소 분석과 딥러

닝 알고리즘을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 중 설정된 키워드 검색

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제공, 소비 시장의 트랜드 예측, 소비자의 

니즈 파악 등에도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의 양

을 통한 추이 분석, 간호법 제정 관련 유의미한 연관어 설정으로 

도출된 연관어 분석, 긍정·부정 단어를 통한 감성 분석이 수행되

었다. 세부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이 분석

추이 분석을 수집된 데이터를 시계열로 구분하여 간호법에 대

한 전반적인 온라인 내 버즈(buzz)량을 파악하고 현황을 분석하

였다. 이때 버즈는 온라인 내에서 특정 주제의 언급을 뜻하고, 버
즈량은 온라인 내에서 특정 검색 키워드가 언급된 양을 뜻한다

[12]. 본 연구에서의 버즈량은 뉴스 기사, 블로그, 카페의 검색을 

통해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본문의 수를 의미

한다.

2) 연관어 분석

연관어 분석은 수집 데이터 내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유의

미한 연관어를 추출하여 간호법 제정과 함께 언급되는 주요 논

의, 주제, 내용 등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빈도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빈도 분석은 분석 목적에 따라 데이터 셋(set)에서 

도출한 연관어의 빈도 수(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를 카운트하여 시기별 주요 언급되는 화제

어를 규명하고, 도출된 연관어를 통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을 분석하는 것이다.

TF-IDF란 정보 검색과 텍스트 마이닝에서 이용하는 가중치

를 의미하는데, 이는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군이 있을 때 어

떠한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이다[13]. 이를 통해 문서의 핵심어를 추출하거나 검

색 엔진에서 검색 결과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단어의 빈

도를 의미하는 TF는 특정한 단어가 문서 내에 얼마나 자주 등장

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F값이 높을수록 문서에서 중요하다

고 간주된다[14]. 하지만 단어 자체가 문서군 내에서 자주 사용

되는 경우, 오히려 그 단어가 흔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도 한다. 이를 document frequency (DF)라 하며 이 값의 역수

를 역문서빈도(inverse document frequency [IDF])라고 하는데, 
TF-IDF는 TF와 IDF를 곱한 값으로 모든 문서에 자주 나타나

는 단어에 페널티를 부여하여 해당 단어의 실제 중요도를 확인

할 수 있다[15].

3) 감성 분석

감성 분석은 본문 및 댓글의 시기별 긍·부정 반응 추이와 해당 

반응을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수집한 데이터를 자연어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법을 이용하여 인간의 언어로 

쓰인 텍스트 문장을 분석할 때, 문장에서 주관적인 감성을 나타

내는 정보를 찾아내어 긍정, 부정, 중립의 성향을 분석하여 간호

법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14].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온라인 데이터에 기반한 뉴스 기사 및 게시글을 이

용한 연구로,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데이터 수

집에 앞서 연구자가 소속된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본 연

구는 심의면제를 받았다(IRB No. 2022-004).

연구 결과

1. 추이 분석 결과

1) 뉴스 기사 본문 및 댓글 데이터 버즈량 추이 분석

간호법에 관한 포털의 뉴스 기사 및 그 댓글의 버즈량 추이를 

살펴보면 초기 연구시기인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버즈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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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적게 나타났다가 2021년 11월부터 증가하던 중 2022년 1

월과 5월에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2022년 1월의 경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1월 11

일 동시에 간호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전년 

대비 폭발적인 3,267건의 월간 본문 버즈량이 나타났다. 이 시기

에는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촉구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참여 캠페인, 전국 간호법 대학생대책위원회의 간호법 알리미 사

업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의 간호법 반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되

었다. 그러나 같은 해 2월과 3월에는 대통령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간호법 이슈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끌지 못하며 버즈

량이 감소하였다.

간호법 관련 버즈량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뉴스 기사의 경우 2022년 5월 11,394건의 데이터가 

나타나 월간 단위로는 가장 많은 버즈량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입

법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로 가기 전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법사위) 상정에는 실패하였고, 이와 관련된 일반 대중의 의

견들이 댓글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간호법(안)의 법사위 상정 불발에 대해 간호계에서는 조

속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절차 돌입을 촉구하였지만, 이에 반대

하는 보건의료계에서는 간호법 제정 철회를 요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양측의 대립을 소개하고 있는 기사에 

달린 댓글의 추세이다. 간호법 관련 월별 댓글의 데이터 추이는 

본문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버즈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는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일반 대중의 사

회적 인식이 댓글을 통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댓글의 버즈량

은 기사의 추이와 동일하게 2022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증가하였다. 그 중 뉴스 관련 댓글의 데이터는 총 20,126건으로 

카페와 블로그에 달린 댓글 전체의 2배에 이른다. 이는 일반 대

중의 간호법 제정 관련 인식이 공론장인 뉴스 기사를 통해 나타

났다는 것을 보여준다(Figure 1).

2) 카페 글 본문 및 댓글 데이터 버즈량 추이 분석

다음으로 카페의 경우 동일한 정체성 혹은 같은 이해관계를 가

지고 있는 집단이 함께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간호법과 관련된 내용이 제기된 카페의 경우, 본 연구

에서 다루고 있는 간호 혹은 의료관련 카페 커뮤니티를 제외한다

면 우리 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다양한 집단이 포함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카페에서 나타난 간호법 관

련 본문 및 댓글은 각 직역 내지 동호회, 나아가 시민사회의 일

반 대중이 느끼고 있는 간호법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카페에서 나타난 간호법 관련 본문과 댓글 버즈량의 비

율 역시 뉴스에서 나타난 본문과 댓글 버즈량의 비율과 비슷하

다는 점은 의미가 있는데, 뉴스기사의 댓글에서 일반 대중의 인

식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카페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댓글을 통해 제기되어 간호법과 관련된 이슈가 카페 내에서 활성

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Figure 2).

카페 게시물에 대한 댓글은 총 8,450건으로 뉴스의 댓글에 비

해 42.0% 수준에 불과하지만, 블로그 글의 댓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뉴스와 카페, 블로그

에 실린 본문의 수치와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절대량으

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를 통해 일반 대중의 공론장인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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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ews data trend by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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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보다 폐쇄적이고 집단적인 카페에서는 댓글의 수치가 적은 반

면, 그보다 더 개인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블로그에 비해서는 많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각 매체에 달린 댓글은 

본문의 수량과 함께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연구대상 시기 동안 양대 포털의 카페에서 

나타난 간호법 관련 본문과 댓글의 전체적인 데이터 추이가 뉴스

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전체적인 그래프의 추이

는 2022년 1월과 5월 시점에 많은 버즈량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카페에서는 이미 2021년도 상반기에서부터 간

호법에 관한 유의미한 수치의 관심 빈도가 나타났다. 한 예로 

2021년 1~2월의 간호법 관련 카페 버즈량의 경우 1월 914건, 2
월 1,220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5월의 1,818건에 미

치지 못할 뿐, 2022년 1월의 782건을 훌쩍 상회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관련 본문 및 댓글이 나온 개별 카페 하나 하나를 검토해야 하므

로, 포털 전체에서의 추이를 분석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다룰 

수 있는 범위는 아니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다만 카페에서 제시된 간호법 관련 내용은 이미 정

서를 공유하고 있는 구성원이 모여있기 때문에 각 이슈에 대해 다

양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블로그 글 본문 및 댓글 데이터 버즈량 추이 분석

블로그의 경우 대개 블로거 개인의 영향력(influence)에 기반

하고 있으며, 개별 팔로워가 블로그에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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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afe data trend by month. (A) Cafe main text data trend by month and (B) cafe comment data trend by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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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본적으로 다수가 주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공간이 아니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블로그 글의 본문과 댓

글의 추이에서 알 수 있는데, 앞의 뉴스 및 카페에서 소수의 본

문에 많은 댓글이 게시된 것과 달리 블로그에서는 본문과 댓글

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때에 따라서는 댓글보다 본

문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블로그의 성격상 블로거의 개인적 관심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

에 대한 일부 댓글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인다(Figure 3).

한편 블로그에서도 2022년 1월과 5월의 시점에 간호법과 관련

된 분량이 다른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추이는 변화가 없다. 전

체 시기에서 블로그에 나타난 간호법 관련 댓글의 수는 3,237건

인데, 이는 뉴스의 1/7, 카페의 1/2.6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하지

만 그 절대량의 빈약함과는 별개로, 블로그 댓글의 추이를 살펴

보면 블로그 역시 카페와 마찬가지로 이미 2021년 전반기부터 간

호법에 대한 관심이 간헐적으로 제기된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2021년 3월과 5월에는 각각 209건, 192건의 간호법 

관련 본문 및 댓글이 생성되었고 같은 해 11~12월에는 역시 194

건, 236건의 버즈량이 확인되었다. 이는 앞에서 2022년 1월의 

765건과 5월의 1,262건에 비해서는 적은 분량이지만, 뉴스와는 

달리 간호법에 대한 관심이 적게나마 2021년부터 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역시 그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호법과 관련된 개별 블로그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간호법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블로거들 및 그 주변인물들의 의견 표명이 연구대상 

초기부터 제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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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Blog data trend by month. (A) Blog main text data trend by month. (B) Blog comment data trend by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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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식 분석 결과

뉴스와 카페, 블로그 3개 채널 전체의 데이터 중 빈도수가 높

은 화제어를 살펴보면 ‘간호사’, ‘의사’, ‘의료’, ‘병원’, ‘법’, ‘환자’ 

등이 주요 키워드로 확인되었다. 본문과 댓글에서 모두 간호법의 

특성상 ‘간호사’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본문에서

는 보다 가치중립적인 ‘정책’, ‘국회’, ‘헌법’, ‘대통령’, ‘간호조무

사’, ‘정보’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반면 댓글에서는 본인의 의

견을 피력하고 이를 통해 타인과 서로 의견을 공유하거나, 논쟁

할 수 있는 키워드(‘불응’, ‘반대’, ‘파업’, ‘지지’, ‘찬성’, ‘개선’, ‘현
실’, ‘응원’)가 다수 확인되었다.

1) 뉴스 기사 본문 및 댓글에서의 인식

뉴스 기사를 통해 간호법에 관한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시기

는 2022년 5월이었다. 2022년 1월 여야의 간호법 관련 대통령 

공약 발표, 3월 대통령선거 이후 5월 국회 법사위 상정 시도가 

진행되자 언론은 간호법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당시 나타난 

언론의 시각은 가치중립적인 사실관계 보도와 함께 일방의 입장

에서 간호법을 바라본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사

실관계 보도 중심의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간호법 제정 두고 의사 vs 간호사 극한 대립...쟁점은?(2022.5.19., 

YTN)”

“되면 의사 파업 안되면 간호사 파업...간호법 갈등 고조(2022.5.20., 

연합뉴스)”

위 기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대결양상에 초점을 기울이면서, 양
측이 부딪치고 있는 쟁점에 관해 보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의사, 혹은 간호사 중 일방의 입장에서 보도한 

기사도 다수 존재하였다.

“의사들 간호법 반대 파업? 제 밥그릇 감추고 국민 협박(2022.5.11., 

오마이뉴스)” 

“삭발까지 한 거리의 의사들...간호법에, 의사면허 취소법에 부글부글

(2022.5.22., 경향신문)” 

“의사·간호조무사 손잡고 삭발 통했다...간호법 법사위 상정 불발

(2022.5.26., 머니투데이)” 

특히 5월 11일 기사의 경우 간호법안에 찬성하는 측과의 인터

뷰를 통해 이를 기사 제목에서부터 제시하였다. 반면 5월 22일 

기사는 의사들의 반발이 비단 간호법뿐 아니라 그 외의 이슈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보도하였다. 5월 26일의 기사는 의사와 간

호조무사의 반발 때문에 간호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과 

같이 제목을 달았지만, 그 내용은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반발과 

여야간의 협의, 그리고 당시 불과 며칠 앞둔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와 제21대 국회 후반기 운영 등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즉 이 시기 간호법과 관련한 언론의 입장은 특정 인터

뷰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다루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에 대

해 간호법을 찬성하는 입장의 모습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

거나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뉴스에 달린 댓글은 본문과는 달리 상당 부분 

간호사 및 간호법 상정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댓글들은 간호법 제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간호법을 지지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먼저 ‘간호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의 의료 현실’

과 같은 간호법의 본질적인 존재의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댓

글이 눈에 띈다.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간

호사 업무 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

라고 주장했다. 라고 하는데 간호법이 이미 제정되어있는 OECD 국가 

중 의료체계가 붕괴된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는지 의문입니다.”

위 댓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상당수의 일반 대중은 간호법 

자체에 비판을 가한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파의 입장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들은 간호법이 

오직 한국에서만 제정되지 못한 특수한 사례이며, 의사와 간호

사, 간호조무사 등의 보건의료직역의 충돌 없이 제도화된 해외에

서의 사례를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다음으로 간호법을 감정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댓글 역시 

다수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를 지지하고 처

우개선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간호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선을 위한 정책입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 지치지 않게 간호법 꼭 제정 해주세요.”

“간호법 제정은 의료현장을 어지럽히는 법이 아니다. 의사가 간호사

에게 시키는 불법의료를 근절하고 처우개선을 하고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법이다. 다른 한쪽을 지지하는 왜곡된 정보의 기사들이 너무 많

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와 의사, 간호사와 간호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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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측면을 다룬 댓글들도 제기되었

다. 이러한 댓글들은 간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혹은 간호법 

및 의료현장에서의 실상을 상당히 깊이 있게 아는 이들의 시각이

라 할 수 있다.

“간호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이라면 간호법에 

찬성할 거라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으

면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사람도 간호

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간호조무사랑 손 잡았다는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경제 논리에만 쓰겠다는 것밖에 안된다는걸 절실히 보여

주네... 간호조무사 당신들도 당신들 본연의 임무를 하세요.”

“간호조무사는 의사들이 값싼 인력을 본인들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

하여 만든 것이란 생각이 든다. 간호보조업무로 전락이 아니라 원래 그

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오히려 본인들의 업무 범위를 넘어

서는 일을 강요받으며, 한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위의 댓글들은 앞의 두 종류의 댓글과는 달리 더욱 간호사의 

입장에 동조하는 한편, 간호법의 반대논리가 의사 측의 입장에서 

경제논리와 결합된 것임을 알리고 있다. 나아가 간호사와 간호조

무사의 위계를 명확히 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상호보완적인 측면

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

한 뉴스에서의 댓글이 카페 및 블로그의 댓글과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뉴스에서 다룬 댓글은 간호법에 대한 일

반 대중의 공통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창구라는 측면에서 큰 의

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2) 카페 글 본문 및 댓글에서의 인식

카페에서 간호법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였다. 특히 2022년 5월 간호법의 법사위 상정이 실패하

자 각 카페에서는 간호법에 대한 내용 공유부터 시작하여 간호

법에 대한 찬반 의견의 대립, 간호법 상정을 위한 국민청원 독려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감정적인 호소도 이루어졌는

데,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사 업무 수

행의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 등이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나타났다. 이를 

카페 글 기사 제목을 통해 정리해보면 먼저 정보 전달 차원의 글

을 볼 수 있다.

“간호법 과연 무엇일까?”, “간호사라면 알아야 할 간호법 제안서 내

용과 진행 상황”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에서는 간호법의 내용을 알리고 

있지만 동시에 뉴스에 비해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카페의 특성상 중립적인 사실관계 전달보다는, 사
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럽

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카페 차원의 조직적이거나 적극적인 행동 제시를 

담은 글들이 있다.

“집단지성의 힘 간호법 청원 도와줘!”, “간호법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이러한 글들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활

발하게 제기되었지만, 환자 및 보호자들이 모여있는 카페에서도 

제안되었다. 또한 COVID-19 팬데믹 이후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상황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이어졌다. 즉 일선에

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며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간호사들에 대한 

감정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와는 무관한 카페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카페에서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 역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카페의 성격상 당연한 일

이기도 하였다.

“‘간호법’ 왜 의료붕괴를 만드는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입장문(간

호법안 철회 촉구)”

마지막으로 제3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을 이용하려는 입장도 

존재하였다. “간호와 돌봄 서비스 부족 사태”라는 제목 아래 달

린 이 글에서는 간호법에 돌봄전문인력을 포함시켜 간호돌봄 전

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

는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가운데, 의료 및 간호서비스의 대상

자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간호법을 재정의하려고 한 시도였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의료기관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간호서비스 

통합 등과 같이 간호법이 다루어야 할 장기과제를 간호서비스의 

대상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의 간

호법 인식을 이상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카페에서 게시된 간호법 관련 글의 댓글을 살펴보자. 

2022년 1월과 5월을 전후하여 간호법 관련 버즈량이 상승하면

서 간호법 제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는 글 및 임상에서의 

경험이 공유되었다. 또한 간호법의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시

되었다.

먼저 임상에서의 경험에 기반하여 간호법 제정을 ‘간호사의 업

무환경 개선’에 국한시켜 이해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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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간호사들이 근무 여건 때문에 임상을 떠나는데 간호법이 빨리 

제정되어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나아지면 좋겠어요.”

“제 딸도 대학병원 간호사 14년차인데 그 연차에도 아직도 밥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 때문에 물도 못 마신답니다. 기가 찹니다.”

“찾아보니 간호법이 여러 안으로 나와 있던데, 현장에 있지 않으니 어

느 안이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호사들이 최소한 일반 직장인 수

준의 휴식은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간호법을 간호사의 업무환경 개선뿐 아니라, 의료보건계

열 직역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다룬 글도 존재하였다. 이 부분에

서 특히 간호법을 둘러싼 대립이 치열하게 나타났는데, 아래의 

두 댓글이 이러한 경향성을 잘 보여준다.

“동의했습니다! 수업시간 중 간호법에 대해 알아가며 역시나 필요하

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만 의사들이나 다른 보건계열 종사자

들분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게 안타깝네요”

“의사가 모든 업무를 할 수 없으니 분업화되서 다른 의료 직종이 생긴

건데, 특히 간호는 의사 보조하는 정도일 뿐 간호사 진료 따위 있을 수 

없는데 그걸 하려고 간호법을 만들라고 하네요. 의료행위는 무조건 의

사만 가능한걸 간호법으로 당당히 침범하려고. 간호사가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과거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개념은 없었을 때 원래 요양

보호사와 간병인 업무는 다 간호사가 하는거였어요. 근데 현대에서는 

간호사들이 힘든거 기피하니까 그런 직종이 따로 생긴건데 말이죠.”

이처럼 간호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업’을 통해 간호법을 

‘학습’한 이해당사자의 일원임을 전제하고, 간호법을 통해 다른 

의료보건계열 직역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

였다. 반면 간호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가장 이기적

인 집단’이라면서 직역 간의 수평적인 역할분담이 아닌 수직적인 

위계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본문의 마지막에서 제시된 간호법과 ‘통합간호돌봄’의 연

계를 다룬 게시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는 간호법 설치 이후 점진적인 수행을 언급하는 댓글도 달려있었

다. 현재의 간호법(안)의 대립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통합간호돌

봄’과 같은 이슈가 새롭게 부가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

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취지는 공감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간호와 돌봄은 별개

로 두면 좋겠음. 지금도 간호 간병에서 간호사와 환자, 보호자, 간호조

무사 간 갈등이 넘쳐나는데 지금 있는 제도부터 손을 보고 뭘 새로 하던

가 해야지...”

3) 블로그 게시물 및 댓글에서의 인식

블로그의 게시글에서 간호법 이슈는 2021년도 전반기부터 꾸

준히 제기되었다. 블로그의 게시물은 개인 게시물이 주를 이루는 

특성상, 보다 명확히 간호법 관련 찬성(“간호법 제정에 동참해주

세요”,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및 반대(“간호법 제정 반대 이유”, “간호법(간호단

독법) 반대와 즉각 철회를 희망합니다”)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

이고 있었다.

한편, 최근 많은 블로거가 자신이 관심을 두는 주요 쟁점을 갈

무리해 두는 용도로 블로그를 사용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사실관

계가 블로그를 통해 정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블로그의 

댓글 역시 본문의 버즈량 증가와 함께 증가하였고, 특히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제기된 다양한 댓글에서 일반 대중의 간호법 

인식을 유추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임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

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글이 나타

났다.

흥미로운 것은 블로그를 통해 간호법의 내용을 최초로 인지한 

팔로워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블로그를 통해 간

호법을 파악한 사람들의 경우, 원론적인 차원에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였다.

“잘 몰랐던 분야였기에 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보호조차 받지 못했

다는걸 이제야 알게되었네요.. 물론 열악한 환경과 인식개선도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코시국이 빨리 끝나야 할텐데요.. 청원동의했어요 화

이팅입니다.”

“간호법에 대해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아예 몰랐어요.. 알려주시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간호사분들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호 간의 이해를 바탕

으로 체계적이면서 정확한 시스템을 시간이 걸릴지라도 차근차근 도입

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한편, 블로거 및 팔로워의 댓글을 통해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

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블로그의 특성상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루

어지는 감정적인 언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간

호법 제정을 촉구한 한 블로거는 상대방이 댓글에서 논거를 뒷

받침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 범위가 

불충분하며, 이 때문에 간호법을 통해 이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

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간호사 국가고시가 있는건 아세요? 국가고시에 포함되어있는 과목 

중 하나가 의료법인데 국가고시에 통과하지 못하면 간호사가 될 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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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앞뒤가 안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쪽이 간호법에 반대한다는게 불쾌

하다는게 아니라 제가 제 의견을 쓸 수 있는 블로그라는 공간에서 언쟁

을 하는게 불쾌한거에요. 근거가 의료법이라는게 무슨 소리인가요? 의

료법은 알고나 하시는 말인지. 의료법에 간호사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정의되어있긴 한가요? 그러면 현재 임상에서 하고있는 행위들은 전부 

불법일텐데요.”

마지막으로 블로그에서는 개인 대 개인의 입장에서 게시글과 

댓글이 달린다는 점에서, 게시글 및 댓글 전체에서 특정한 분위

기가 형성되어 있는 카페와는 달리, 보다 적나라한 반대논리가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블로그의 익명성에 기인한 것

인데, 아래와 같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경우라도 직

역에 따라 간호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다만 이 역시 감정적인 측면에서 비난 혹은 반대를 위

해 제기되었을 뿐, 논리적인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이 대체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병원직원입니다. 행정기술직군으로서 전 반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는거 압니다. 근데 그 고생을 간호사만 합니까? 간호사를 보호하

기 위한 간호법 이건 병원 내에서 간호사들에게 자칫 절대권력으로 악

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들은 존중받길 원하면서 왜 타직군은 

존중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논    의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추이 및 인식 분석결과)로써 양대 포털

의 3개 채널(뉴스, 카페, 블로그)에서 살펴본 간호법 인식을 긍·

부정으로 나누어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개 채널의 월별 

긍·부정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문은 긍정비율 

55.7% (3,793건), 부정비율 33.3% (3,164건), 중립비율 11.1% 

(861건)로 나타났고, 댓글은 긍정비율 39.2% (3,230건), 부정비

율 25.5% (2,770건), 중립비율 35.4% (2,487건)로 확인되었다. 

본문의 경우 댓글에 비해 긍정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립비율

은 11.1%로 다소 적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Figure 4).

이는 뉴스를 포함한 3개 채널이 대체적으로 간호법 제정에 찬

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연구 대상시기 동안 간호법 제정

에 대한 찬성 입장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댓글의 경우 본문에 비해 긍정과 부정비율

이 각각 16.5%와 7.8% 감소하였지만 중립비율은 35.4%로 증가

하며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간호법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

로 인지되지 않은 경우 중립적인 위치에서 간호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간호법에 대한 인지가 시작될 경

우 이를 인지한 일반 시민이 찬성과 반대라는 한 쪽의 입장에 서

게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에서, 간호법 제정에 관한 게시글 본문의 

긍·부정 비율을 살펴보면 간호법 제정에 대한 긍정 비율은 연구

대상 시기 내내 부정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여론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인 2021

년 전반기의 경우, 긍·부정 비율이 동일했던 2021년 4월을 제외

하면 간호법 제정에 대한 긍정 비율은 12.6% 포인트에서 60.9% 

포인트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연구대상 후반기의 경우, 여론의 변

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21년 12월의 경우, 전체 연

구기간 중 유일하게 간호법 제정에 대한 부정적인 비율(긍정 

27.7%, 부정 65.7%)이 긍정적인 비율을 상회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긍·부정 비율이 어떻

게 나타났으며, 또 변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는 연구기간 시점의 주요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유일

하게 간호법 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보다 높

게 나타난 2021년 12월의 경우, 간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

데 간호단체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과 함께 부정

적인 인식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양당의 입장이 구체화되지 않은 데 의

료보건계열의 직역 간 다툼과 같이 비춰지는 모습이 있었고, 압
도적인 로비력을 지니고 있는 반대세력의 입장이 강하게 관철됨

으로써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만 이

는 일시적이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1월 여야 양

당의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 관련 의견을 공히 제시하고, 이를 통

해 보다 균형적인 간호법 관련 시각이 확산되면서 다시금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공감대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긍정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2021년 10월의 경우

(긍정 89.0%, 부정 8.2%), 방문간호사가 환자로부터 흉기에 찔리

는 사고가 일어나며 간호법 시행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며 나타났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 및 업무환경

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동의하는 일반 대중 및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호응이 이 사건을 계기로 나타난 것이다. 당시 

10만 명의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 참여를 요청하는 글이 다수 게

시되면서, 간호법 제정 필요성 및 간호법의 정보를 소개하는 내

용들이 소개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지지는 

향후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법정화를 통한 

질 높은 간호 제공,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간호사의 퇴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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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 확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최종적

인 결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더욱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법

안 통과를 소망하는 긍정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이루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국민 일반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힘

입어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 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이 가

결되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5월 16일,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및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에 대한 불안감 초래, 사회적 갈등

과 불안감이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5월 

30일 재투표에 부쳐진 ‘간호법안 재의의 건’은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되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및 직역 간의 대립은 본 연구의 주

제가 아니지만,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 최초의 간호법 제정

안 발의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간호

법에 대한 언론 동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인식은 큰 폭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초기 간호법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소개 및 일방

적인 시각에 의해 침해받았던 국민들의 알 권리는 대한간호협회

를 비롯한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 상당 부분 충족되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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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ositive and negative ratio trend by month. (A) Positive and negative ratio trend of  
main text by month and (B) positive and negative ratio of text and comment by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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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입장에서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의 유보적

인 입장에서 벗어나 간호법의 내용을 인지·공감한 후 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간호법 재의결 요구와 여당의 반대에 따른 간

호법 제정안 부결은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

어지기 시작한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의 시점을 대상기간

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 

2022년 9월 이후 2023년 5월, 즉 2022년 정기국회 이후 간호법 

제정이 최종 부결될 때까지의 기간을 통해 일반 국민의 간호법 

인식은 보다 심화‧ 발전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의 방법론을 보다 발전시켜 국회에서의 간호법 제정 

시점(2022.9.~2023.5.)의 각 직역 단체의 선전활동, 언론매체의 

보도 양상,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일반 대중의 간호법 인식을 분

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법 제정 부결 이후 이에 대한 언론 

및 일반 대중의 인식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간호

법 재추진을 위한 동력으로서의 국민적 공감대를 파악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결    론

양대 포털의 3개 채널에서 연구 대상시기(2021.1.~2022.8.)의 

간호법 관련 본문‧ 댓글의 버즈량 및 추이, 인식 및 감성을 분석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시기 동안 일반 시민의 간호법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연구 대상시기에 있었던 

여러 쟁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양

당의 간호법 관련 정책 제안과 2022년 5월 대통령 선거 후 여소

야대 국면에서 진행된 간호법의 국회 법사위 상정 불발을 계기로 

일반 대중의 간호법 인식이 심화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시기 

동안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우호적

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대중

의 간호법 인식은 간호법의 내용을 인지(1단계)하는 것에서 시작

하여 이후 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환경 개선에 공감(2단계)하고 

나아가 간호법 제정을 찬성(3단계)하는 쪽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언론의 동향과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였을 때, 우리 사회 전반에

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의 최종 관문인 국회와 간

호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일반 시민 대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법의 내용과 그 의미를 보다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일반 대중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간호법과 

관련한 사실관계 및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할 때, 국회 및 시

민사회에서의 간호법 제정 논의가 보다 깊이 있게 진행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해외 선진국의 간호법 체계에서의 의료 및 간호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주목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간호법을 통한 입법체계의 보편성 확보 및 현행 의료

법 체계에서의 의료서비스 실패를 방지한다는 점을 알릴 때 효

과적일 것이다.

셋째, COVID-19 팬데믹을 통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환자돌봄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헌신적인 간호사상이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이직률

은 매우 높은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간호법 제

정이 간호사의 재직의도 제고 및 의료서비스 대상에게 효능감을 

부여할 수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 즉 간호법 제정은 장기적으

로 사회 전체의 의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릴 때,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향후 국회에서의 간호법 제정 시기(2022.9.~2023.5) 및 

그 이후에 나타난 각 직역 단체의 선전활동, 언론매체의 보도 양

상, 그리고 일반 대중의 간호법 인식을 파악한 후속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통시적 차원에서 분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국민 공감대의 형성과정 및 인식의 발전

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단지 간호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

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사례조

사인 동시에 법적‧ 논리적 보완을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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